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김동자 
                                                       주 소 : 양천구 신정동
                                                          연락처: 010-3269-**** 
우리가 함께하면서 경험한 빛과진리교회의 진실을 이야기해주세요.
[bookmark: _GoBack]저는 한평생 불교를 믿다가 50 중반에 빛과진리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곳에 오기 전에는 허무하고 우울한 삶을 살면서 항상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피해의식과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자로서 백 년도 못 살면서 천 년의 걱정을 하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누리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유교, 불교 문화에 젖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라고 손가락질하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림을 당할 까봐 2년 동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교회 배경이 없던 자라 성경 공부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교회가 멀어서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목사님, 여러 리더의 사랑과 도움으로 오늘날에 이르면서 빛과진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보를 한 자매님은 저와 같은 해 2014년 9월에 모임을 시작하면서 같은 팀에서 열심히 훈련하였고 제가 바라고 닮고 싶었던 자매인데 모임을 그만 두면서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때 같은 마음으로 훈련하던 지체가 언론 매체에 왜곡된 증언으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을 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우리 교회의 순수와 진실이 속히 밝혀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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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성도 : 김동자  (인)
